
쌀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? 

  쌀 포장지에는 소비자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는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칭 외에도 
살펴볼 것이 많다. 
아래에 제시된 <표 1>의 쌀 포장지의 예시를 보면, 첫 번째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
로잡을 수 있도록 쌀의 제품명 또는 브랜드명이 큼지막하게 표시되어 있다. 두 번째
로 투명필름을 통해 쌀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동그란 구멍이 뚫려있다. 쌀을 구매
할 때 구멍을 통해 상처가 난 쌀알은 없는지, 쌀알 색깔은 어떠한지 등 실제 상태를 
보고 좋은 쌀을 구매할 수 있다. 세 번째로 <양곡표시제>에 따라 쌀을 수확한 사람
의 정보를 비롯하여 쌀의 품종과 등급 등 핵심 정보들이 적혀있다. 
  이러한 정보는 진열되어 있을 때 구매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되어 있어야 
한다. 이 뿐만 아니라 글자 크기, 포장재와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등의 
조건이 있다.

1
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게 
쌀의 제품명 또는 브랜드명이 크게 
표시되어 있다.

2

투명필름을 통해 쌀의 상태를 볼 수 
있도록 동그란 구멍이 뚫려있다. 
이를 통해 상처 있는 쌀알은 없는지, 
색깔은 어떤지 등 실제 쌀의 상태를 
살펴볼 수 있다.

3
<양곡표시제>에 기반해 쌀을 수확한 
사람의 정보, 쌀의 품종과 등급 등이 
적혀있다.

< 표 1 > 쌀 포장지 예시

  이 가운데 세 번째 내용에서 언급된 <양곡표시제>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.
각 항목과 내용을 보고, 쌀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할지 알아보자.



항목 내용
품목 양곡의 품목을 표시한다. 쌀 포장지에는 ‘쌀’이라고 표기된다.

중량 포장된 쌀의 실제 무게를 표시한다.

품종

  포장되어 있는 쌀(또는 현미)의 품종을 표시한 것이다.
1) 한 가지 품종으로 80% 이상 들어 있는 경우 ‘단일’ 또는 ‘단일미’
라고 표기된다.
2)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와 두 가지 이상의 품종이 섞여 있는 경우에
는 ‘혼합’ 또는 ‘혼합미’라고 표기된다.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
별 혼합비율이 적혀있기도 하다. (예: 추청 60% 호품 40%)

단백질 
함량

  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.
단백질 함량이 많을수록 밥으로 지었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고 탄력과 
점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.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 함량이 
적을수록 높은 등급이 매겨진다. 하지만 쌀의 품종에 따라 단백질 함
량이 달라진다고도 하니, 참고사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.

구분 단백질 함량

수 6.0 이하

우 6.1-7.0

미 7.1 이상

쌀 단백질 함량 기준 (농림축산식품부)

등급

  쌀의 수분 함유량, 피해립·이물질 함유량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
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이 나누어진다. 
등급기준에 따라 ‘특·상·보통’으로 구분되며, 쌀 포장지에서는 해당 
등급에 ‘○’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다.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‘미
검사’가 표기된다.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는 미검사 항목이 없어지
고 특/상/보통/등외 4가지 등급으로 표기될 예정이라고 한다.



항목 내용

항목

등급

최 고 한 도 (%)

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

특 16.0 3.0 2.0 1.0 0.0 0.1

상 16.0 7.0 6.0 2.0 0.0 0.3

보통 16.0 20.0 10.0 4.0 0.1 0.6

쌀 등급 기준 (농림축산식품부)

생산연도

  쌀 포장지에 들어 있는 벼가 수확된 연도이다. 
밥으로 지었을 때 수확 직후의 쌀일수록 윤택이 나고, 수분 함량이 
높으며, 점성이 강해 맛있다. 반대로 오래된 쌀일수록 수분이 많이 줄
어 밥맛이 저하되고 영양소의 일부가 파괴되었을 우려도 있다. 
따라서 구매 시 생산연도를 확인해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쌀을 구입
하는 것이 좋다.

도정연월일

  재배한 벼의 껍질을 벗겨내 현미 또는 쌀로 가공하는 과정을 ‘도정’
이라고 한다. 따라서 이 항목은 도정한 날짜를 표기한 것이다. 도정일
이 다른 쌀/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날을 표기한다. 
쌀은 도정된 이후부터 점차 수분이 줄어들어 밥맛에 영향을 끼치며,  
밥맛은 도정한 지 7~15일 이내의 쌀이 좋다고 한다.

생산자
  쌀을 수확한 사람 또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,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
있다. 외국산인 경우 수입자(판매원)의 주소, 판매자 이름(상호), 전화
번호가 표시된다.

< 표 2 >  <양곡표시제>에 따른 표시 항목과 해당 내용

  앞으로는 많은 쌀 구매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
쌀을 고르면 좋을 것 같다. 또 기재된 내용에만 단순히 관심을 두는 것에 그치는 게 
아니라, 쌀 품종에 따라 밥맛이 어떤지, 누가 생산한 쌀이 믿을만한 지 등 다양한 요
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어떨까. 나아가 이러한 작은 관심이 점차 확대되어 쌀
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기를 기대한다.


